
프로덕션 북
I. 스태프 및 배우 리스트
감독/각본/편집: 채명군(Cai Mingjun)

AIGC 감독: 펑정이 （PengJingyi）
촬영감독: 장저정난 (Jiang Zhouzhengnan)

촬영 조수: 샤오톈 (Xiaotian)

녹음감독: 치우양 (Qiuyang)

조명 조수1 : 허우차오양 (Hou Chaoyang)

조명 조수2 : 푸바이 (Fu Bai)

미술: 장위숴 (Zhang Yushuo)

스크립터: 덩안위 (Deng Anyu)

프로듀서: 위징 (Yu Jing)

제작 조수: 이이 (Yiyi)

딸 역: 장장 (Jiangjiang)

어머니 역: 천안허 (Cen Anhe)

II.스토리보드 
S1: 계단실

S2: 회사 1층

S3: 류쭈오의 집 식당

S4: 류쭈오의 방

S5: 거실

S6: 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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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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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촬영 일정
촬영 기간: 2026. 02. 28. ~ 2026.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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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장 사진:

프로덕션 북 11



프로덕션 북 12



프로덕션 북 13



프로덕션 북 14



프로덕션 북 15



V. 개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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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나긴 구상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기에는 한정된 예산
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나리오 단계에서 리얼리즘 성향의 섬세한 감정선을 다루는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배우와 장비의 수요를 최소화하여 제작비를 절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
지만 돌이켜보니, 자원에 너무 얽매여 창작의 가장 핵심인 ‘표현 욕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어
느 정도 본말전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 과정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가 장면입니다.

로케이션 헌팅 당시에는 환경이 매우 이상적이었으나, 촬영 직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예정
된 장소가 침수되면서 현장에서 급하게 대체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촬영 과정이 매우 고되
고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특히 배우의 연기를 지도
하고 대사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라 방심
한 나머지, 상세한 조명 도면과 카메라 배치도를 미리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조명
을 설치한 후, 제가 원했던 구도로 카메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조정
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추구했기에 많은 양의 롱테이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촬영 난이도를 크게 높였고, 특히 배우의 표현력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도전이었습
니다.

총평하자면, 비록 이번 작품에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실사 촬영과 AIGC를 결합한 영상 시도
나 롱테이크 등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
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AIGC 요소를 최적화하고 색보정
디테일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힘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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